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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 75주년을 맞아 75명의 학생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탄소중립 평화의 섬 프로

젝트 <줍깅>’에 참여했다. 줍깅은 한국어 ‘줍

(다)’와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며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뜻한다. 학생들

은 5박 6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를 돌며 

줍깅과 도보 순례를 경험했다.

1일 차: 75명의 줍깅 단원, 프로젝트의 

닻을 올리다

“이번 줍깅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중 

14번인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 노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획단 서민

영(미디어학 2022) 단장의 소개말을 시작으

로 줍깅의 막이 올랐다.

2일 차: 본격적인 줍깅, 광치기해변과 

우도 톨칸이 해변을 훑다

숙소에서 광치기해변까지의 거리는 대략 

2km.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다. 검은 모래 해

변이 특징인 광치기해변엔 깨진 유리조각과 

폐밧줄이 많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1시간 30분 

동안,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 봉지에 담았다. 60

대 노부부들이 푸른색 경희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대학 시절엔 

먹고살기 바빠 이런 활동은 꿈도 꾸지 못했는

데,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젊은이들이 

국토를 가꾸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우도 톨칸이 해변으로 가기 위해 선착

장으로 출발했다. 톨칸이 해변은 몽돌해변이

었다. 쓰레기가 많아 광치기해변, 수마포해안

에서보다 몸을 더 많이 썼다. 폭우를 맞으며 바

위틈에 박힌 쓰레기들을 최대한 뽑아냈지만,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박힌 것도 많았다. 활

동이 끝나고 줍깅 전 몽돌 해변의 사진과 이후 

사진을 비교해 보니 큰 차이가 났다. 모두가 뿌

듯한 마음을 간직한 채, 우도를 떠났다.

3일 차: 도보 순례 시작, 왕복 20km로 

고됐지만 아름다웠던 해안도로

혼인지공원으로 향하는 도보 일정이 있는 

날이다. 숙소에서 혼인지공원까지는 10km. 쉬

지 않고 걸으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함께

한 학생지원센터 선생님들은 직접 음료수와 

물을 가져와 학생들을 응원했다. 기획단과 선

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워터밤’처럼 물을 뿌리

며 더위를 날려줬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자주

색과 파란색의 그라데이션을 이룬 수국밭과 

도꼬마리밭을 지나갔다. 다만 갈 때와 다르게, 

온평리 해안도로를 따라 숙소로 돌아오는 코

스였다. 아름다운 제주 해변과 검은 현무암이 

합쳐진 모습은 절경이었다. 해안도로에는 황

근이 만개해 있었다. 해안 쪽 현무암 사이사이

에는 섬채송화가 사이사이 피어 있었다. 그 뒤

로는 푸른빛의 바다가 검은 해안과 어우러졌

고, 그 배경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졌다. 그렇게 

걷던 중, 평상에 앉아 약주를 하시는 할아버지

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기도 했다. 어느 대학교

에서 왔냐고 묻더니, 대뜸 캔맥주 10병이 필요

하면 주겠다고 농담을 던지는 분도 계셨다.

4일 차: 에코랜드의 아름다웠던 꽃, 녹

차밭에서 걱정 없이 녹멍

에코랜드에 가는 날이다. 에코랜드는 제주

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테마로 운영하는 공원

이다. 버스 기사는 “중국에서 넘어온 쓰레기를 

포함해 바닷가 쪽에 쓰레기가 엄청 많다”고 말

했다. 제주도민에게 바닷가에 쓰레기가 많다

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에코랜드에 들어

가려면 열차를 타야 했다. 호수를 지나 잎을 벌

리고 있던 자귀나무가 인상적이었다. 열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철길을 따라 핀 안개꽃, 그

리고 이름 모를 노란 꽃도 드문드문 피어 있었

다. 오후 2시 반쯤에는 제주도의 한 녹차밭에 

갔다. 풍력발전소 뒤로 광활한 녹차밭이 펼쳐

졌다. 녹차밭에서는 각종 풀벌레 소리가 들렸

다. 하지만 풀벌레의 낭만적인 소리와는 다르

게 옆에서는 농부가 엄청난 양의 농약을 기계

로 뿌리고 있었다. 바람을 맞으며 녹멍(녹차밭

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기)하는 시간을 보냈다. 

녹차밭 밑에는 큰 동굴이 있었다. 잠시 그곳에

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5일 차: 다시 줍깅 돌입! 해신사와 소금

막해변, 표선해수욕장을 치우다

어제의 관광을 뒤로하고 서로 다른 세 곳에

서 줍깅 활동을 하는 날이다. 첫 줍깅을 진행

하는 해신사 부근 해변으로 향했다. 

해신사 부근 해변은 현무암이 깔린 해변이

었다. 해변의 일부 플라스틱은 방치된 지 너

무 오래돼 집자마자 완전히 바스러졌다.

그리고 우리는 해신사에서 제주 해녀가 해

산물을 채집하는 것을 봤다. 그 장소에서 먹거

리가 끌어올려지고 있었다. 김기민(경영학 

2023) 단원은 “여기는 진짜 너무 더럽다”며 “사

람들이 쓰레기를 그만 좀 버렸으면 좋겠다”며 

화난 얼굴을 하며 말했다. 소금막 해변으로 이

동했다. 소금막 해변은 모래 해변이지만 갯벌

과 흡사했다. 다행히 해신사 해변보다는 쓰레

기가 적었다. 간혹 담배꽁초, 기성품 포장지 일

부가 보이기도 했지만 주울 쓰레기가 많이 보

이진 않았다. 마지막 줍깅 활동이 끝난 시각은 

오후 3시 30분. 제주도에서의 줍깅 활동이 모

두 끝났다. 이를 자축하기라도 하듯 바다에 몸

을 던졌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저녁 식

사를 위해 이동했다. 줍깅 프로젝트를 기획한 

최현진 서울 미래혁신원단장과 황수현 국제 

미래혁신원단장이 단원들과 함께했다.

6일 차: 힘들었지만 보람찬 활동을 뒤

로한 채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마지막 일정에 함

께하기 위해 10시 숙소 로비에 모였다. 두 미

래혁신원단장의 마무리 인사와 함께 길었던 

줍깅 프로젝트는 모두 끝이 났다.

‘탄소중립 평화의 섬 프로젝트’, 제주에서의 줍깅

스티로폼, 부표, 그물, 오래돼 바스라지는 플라스틱까지

르포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우도 톨칸이 해변에서 줍깅 활동이 끝났다. 쓰레기를 줍기 전 해안(좌측 사진)이 줍깅 활동 후 깨끗해진 모습(우측 

사진)이다. 

검은 모래 해변이 특징인 광치기해변엔 깨진 유리조각과 폐밧줄이 많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1시간 30분 동안 집게

로 쓰레기를 주워 봉지에 담았다. 

2시간 30분을 걸어 도착한 혼인지 공원에서 점심식사 후 단원들과 함께 약간의 휴식을 즐겼다.

해신사 부근 해변은 현무암이 깔린 해변이었다. 우도 톨칸이 해변보다는 덜했지만 만만치 않게 쓰레기가 많았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유리병 조각이 많았고, 버려진 부표와 폐밧줄도 심심찮게 보였다. 


